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는 농번기,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가 두 팔을 걷고 현장으로 나섰다. 안

성지사는 지난 20일과 26일 양일간 지역 농가를 직접 찾아 일손을 보태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

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에 초점을 맞춘 ‘현장 중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20일에는 안성지사에서 최초로 준공된 ‘농지은행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해, 공사 직

원들이 토마토와 오이 수확은 물론 스마트팜 내부 청소작업까지 도왔다. 해당 시설은 청년농에

게 스마트팜을 장기 임대해 영농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주는 모델로, 이날 활동은 스마트팜

운영자인 유호근 청년농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청년농 유 씨는 “스마트팜은 연중 출하가 이어지기 때문에 내부 청소가 쉽지 않았는데, 공사 직원

들 덕분에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농번기 맞아 ‘농촌 일손돕기 행사’ 실
시
청년농부터 시민농장까지… 농촌에 손 내민 공사 직원들
비축농지 스마트팜·양파 수확 현장 등 두 차례 봉사활동 전개
“농촌과 함께, 땀 흘린 시간… 지속 가능한 공공의 책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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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직원들이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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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6일에는 ‘시민감시단 클린가디언즈’ 소속 최찬규 씨의 농장을 방문해 양파와 딸기 수확을

지원했다. 특히 장마철을 앞둔 시기라 양파 수확의 긴급성이 높았던 만큼, 공사 직원들의 신속한

참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단순한 노동 지원을 넘어, 지역민들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영조 안성지사장은 “이번 일손돕기는 농작업 그 자체를 넘어, 고객과 함께 땀을 흘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

회와 호흡을 맞추는 현장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지사는 이번 일손돕기 활동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농촌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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